
 

 ◆ 폐회찬송 505장, ’온 세상 위하여’ 

 

 

 

 

 

◆ 축도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6월 예배찬양, ‘우리 모일 때’, ’주의 인자는’ 

 

  2025년 6월 29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3. 교독문 110번, ‘선교주일’ 낭독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 Mission Sunday (Cev)  

 Everyone on this earth, sing praises to the LORD.  
Day after day announce, "The LORD has saved us!" 

Tell every nation on earth,  
"The LORD is wonderful and does marvelous things! 
The LORD is great and deserves our greatest praise! 

He is the only God worthy of our worship. 
 After Jesus had greeted them again, he said, 

"I am sending you, just as the Father has sent me."    
Go to the people of all nations and make them my disciples.  

Baptize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 the Holy Spirit, 
and teach them to do everything I have told you.  

I will be with you always, even until the end of the world.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give you power.  

Then you will tell everyone about me in Jerusalem, in all Judea,  
in Samaria, and everywhere in the world."  (Amen)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1. 다음 주일 대표기도: 최미현 성도,  * 성찬식 섬김: 편홍범 집사 

2.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기관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세요.     

    * 후원 선교사 : 일) 조영상,  러) 장석천,  카) 서현석,  니) 이영철 

    * 후원 기관 : OIM (홈레스), Jericho Road (약물중독), 오타와 한인회 

3. 성도 소식 

   * 출타 : 권선아 (한국 7/18 ),  이경미 (LA 7/4),  황서영(원주민)    

   * 권선아 성도 어머니의 항암치료, 이경미 집사 어머니의 재활, 

     고귀란 권사님과 동생 고진란 성도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Why should we sit here, waiting to die? 
There's nothing to eat in the city, so we would starve  

if we went inside. But if we stay out here, we will die for sure. 
Let's sneak over to the Syrian army camp and surrender. 

They might kill us, but they might not." 
That evening the four  men got up and left for  the Syr ian camp. 
As they walked toward the camp, the Lord caused the Syrian 
troops to hear what sounded like the roar of a huge cavalry.  
The soldiers said to each other, "Listen! The king of Israel must 

have hired Hittite and Egyptian troops to attack us.  
Let's get out of here!" So they ran out of their camp that night, 

leaving their tents and horses and donkeys. 
When the four men with leprosy reached the edge of the Syrian 

camp, no one was there. They walked into one of the tents,  
where they ate and drank, before carrying off clothes,  

as well as silver and gold. They hid all this, then walked  
into another tent; they took what they wanted and hid it too. 

They said to each other, "This isn't right. Today is a day to cele-
brate, and we haven't told anyone else what has happened.  

If we wait until morning, we will be punished.  
Let's go to the king's palace right now and tell the good news." 

They went back to Samaria and shouted up to the guards  
at the gate, "We've just come from the Syrian army camp,  

and all the soldiers are gone! The tents are empty, and the horses 
and donkeys are still tied up. We didn't see or hear anybody."  

(Amen)   



 

  

8. 오늘의 말씀 : ‘아름다운 소식을 가졌다면…!’ 
 

 

◆ 열왕기하 7장 3-10절 

3. 성문 어귀에 나병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4.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 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5.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 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 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6.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7.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8. 그 나병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9. 나병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10.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 2 Kings 7 : 3-9 (Cev.) 
 

About the same time, four men with leprosy were just outside  
the gate of Samaria. They said to each other,  

 

 4.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5. 찬양, ‘많은 사람들’(난 예수가 좋다오) 

 

 

7. 함께 기도 

6. 찬양, ‘예수 이름이 온 땅에’ 

 

1.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 

2.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빠르게 전달되기를 ... 

   -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 해 주시길 ... 

   -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가정/사역을 위해 ... 

3. 우리 캐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로 세워지길 바라며 ... 

4. 병환으로 고통 받는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길 ... 

5. 이미란 성도, 정해림 집사의 이사가 은혜롭게 잘 진행 되도록 인도 ... 

6. 오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믿음의 귀한 결단과 변화가 있기를 ... 


